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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랜더스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 빗썸과 함께 여자야구 발전 위한 후원진행
- 지난해 ‘빗썸 기부 챌린지’ 통해 적립된 4000만원 상당 용품 후원
- 한국여자야구연맹 및 ‘천안주니어 여자야구단’에 야구공 7500개 전달, 저변 확대 기여


SSG랜더스 추신수 구단주 보좌역(겸 육성총괄, 이하 보좌역)이 2026 개막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 시절부터 이어온 사회공헌 행보를 한국 여자야구 지원으로 넓히며, 저변 확대를 위한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금은 지난해 추신수 보좌역의 은퇴식을 기념하며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과 공동으로 기획한 캠페인의 결과물이다. 빗썸 회원들이 챌린지에 대거 동참하며 4000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이 마련됐다.
기부처는 한국여자야구연맹(WBAK)과 국내 유일의 여자야구 유소년 클럽인 ‘천안 주니어 여자야구단’을 선정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여자야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약 7500개의 야구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신수 보좌역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묵묵히 야구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여자야구 선수들의 헌신을 깊이 체감했다.”며 “빗썸과 팬들이 마음을 모아 주신 덕분에 여자야구의 미래인 어린 선수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 이번 지원이 여자야구 저변 확대의 작은 밀알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자야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행사에 참여한 김라경 선수는 “프로 구단과 선배님의 따뜻한 관심이 여자야구 선수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동기부여가 된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장비들로 더 열심히 훈련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추신수 보좌역은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을 자산 삼아 경기장 안팎에서 구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국 휴스턴 구단의 제안으로 스프링캠프 선진 야구 교류를 진행했으며, 퓨처스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전 노하우 전수와 육성 시스템 고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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